
상장기업 무형자산 비중 32% 불과
LG경제연구원 , KOSPI200 200 1년 PBR 1.0 … 미국기업은 70% 수준

브랜드가치, 고객만족도 등 상장기업의 무형자산 비중이 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LG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순자산가치를 초과하는 시가총액을 무형자산이 창출하는 기업가치로 가정할 때

1999-2001년 KOSPI200 기업의 시가총액이 순자산가치를 넘어선 해는 1999년 한해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1999년 상장기업 시가총액 대비 무형자산 비중도 32%에 불과해 미국기업에 비하면 상당히 낮은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

미국기업은 시가총액에서 무형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1950년대 30%에 불과했지만 1990년대에는 무려 70%

로 늘었다.

또 주가순자산비율(PBR- 시가총액을 순자산가치로 나눈 값)을 기준으로 무형자산 가치를 평가하면 KOSPI

200 비소속기업의 무형자산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PBR이 1보다 높으면 기업이 순자산가치 이상으로 시장에서 평가받는 것이기 때문에 무형자산이 기업가치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1997년 이후 KOSPI 200 소속기업의 PBR는 1999년 평균 1.5를 기록했고 2000년 0.8로 하락했다가 2001년

1.0수준을 회복했다. 반면, KOSPI 200에 속하지 않은 기업은 1997년을 제외하면 KOSPI 200 소속기업보다 낮

았다.

KOSPI 200에 속하지 않은 기업은 평균 PBR이 1미만으로 순자산가치만큼도 시장에서 평가받지 못하고 있

는데, 비재무적 성과를 평가하는 등 무형자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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